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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동주택 화재, 주택용 소방시설로 자체진화

자체진화된 에어컨 모습 (사진=화성소방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화성소방서는 지난달 30일,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에 위치한 부영아파
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에 의해 자체적으로 진화되었다고 밝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도 최소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 점유자는 작은방에서 수면 중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서 거실로 나와보니 에어컨 코드
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여 소화기로 초기소화 하였다고 진술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었다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화재를 발견한 즉시 소화
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하였고,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https://www.m-i.kr/
https://www.m-i.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4
https://www.m-i.kr/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3


한철희 기자

화성소방서 고문수 서장는 이번 사건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
불어 소화기의 정기적인 점검과 사용법 숙지가 필요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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